
-125 -

단돈 100원‧300원으로

스트레스 해소 하려는 곳

박  영  식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장

  학창시절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어 궁

여지책으로 군 제대 후 쬐끔 정신차린 다

음 공직에 몸을 던진 뒤 어언 18년째이

다. 지방정부에서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수전을 다 겪었다고나 할까. 

  그런데 요즘 이따금 비애 같은 씁쓸함

을 느낀다. 사회전반에 걸친 일그러짐 현

상일테지만 다 내탓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본다.

  나의 공직 초년시절에는 그래도 공직

자 말이나 홍보사항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었다. 솔직히 그때에는 官이 상대적으

로 우월한 관료주의‧권위주의 시대였다.

  작금의 民은 공직자의 조그마한 흠결

에도 관용이 없어져가고, 심하면 큰소리‧

삿대질‧욕지거리‧상사욱박지르기 등 이

른바, 역관료주의‧역권위주의가 어느덧 

팽배해져 간다.

  예를들면 주민등록‧인감증명담당자가 

바빠 민원서류 발급이 조금 늦어지거나 

불친절하다고 생각되면, 여지없이 감정

의 화살이 날아온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발급수수료는 100원, 인감발

급수수료는 300원이다. 어떤 용감한(?) 

민원인은 100원, 300원으로 완전히 스트

레스를 해소하고 간다(물론, 단순히 100

원, 300원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는 없지

만). 하루에 이런 상황이 시리즈로 엮어

지면 퇴근길에 소주는 꿀맛이다. 폭탄주

는 더 그러하다.

  구태의연(관료주의‧권위주의)과 작금

의 세태(역관료주의‧역권위주의)는 고쳐

져야 한다. 民과 官이 대등한 관계에서

隨  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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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格的으로 대해주는 수준높은 상호대

등주의의 관계설정이 시급한 과제다.

  진짜로 바라옵건대!

  이젠 民과 官이 쌍방향으로 웃으면서 

서로 약간 손해보듯이 일처리가 되는 세

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고

객(주민)제일주의, 주인-머슴론 등도 이

젠 다시 생각하여야 할 시점이다.

  조만간 洞事務所에 전국적으로 주민

자치센터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러

한 시책들도 상술한 것에 근간을 두고 펴

나가야만 소기의 성과달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각자가 (쌍방이) 100원‧300원

어치의 일을 처리하면서 무시당하고 우쭐

거리는 곳(동사무소)이 되지 않고, 진정

한 주민자치 공간이 되길 기대해 본다. 


